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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듣고 못 본척하는 지혜    17-11-06

옛날에 딸을 시집보내면서 신부의 아버지는 시집에서 처음 9년간 장애인 행세를 하라는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즉 “벙어리 3년, 귀먹어리 3년, 장님 3년” 을 거쳐야 시댁 사람이 된다는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새로 시집을 가면 말 많은 동네 아낙네들이 있는 흉, 없는 흉을 다 말하면서 새색시를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새색시를 옹호해줘야할 시누이까지 악담 팀에 가세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눈물로 밤을 새우는 새색시는 어디에 호소할 곳 없는 외로운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양반집의 새신랑은 고부간의 알륵이나 새색시와 시누이간의 어색한 관계를 보면서도 자기의 아내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미풍양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미리 알고 있는 신부의 아버지는 남의 식구가 되려 시집가는 딸에게 위와 같은 충고를 하곤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한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심한 비난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못들은 척, 못본척 하면 다 결국은 시들어져 버리고 우정이나 인간 관계는 건전하게 되살아 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비록 우리 자신을 향하는 험담이 아닐 지라도 부정적인 보도와 소문이 긍정적인 언행을 다 가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빗대어 지여낸 우화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마리의 개구리들이 함께 가다가 두 마리의 개구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개구리를 밖으로 나오려고 높이 뛰었지만 구덩이가 워낙 깊어사 뛰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뛰어 나오려고 애쓰는 두 개구리를 향하여 다른 개구리들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미련한 놈들아. 쓸데 없는짓 하지 말어. 너희가 아무리 뛰어 나오려 해도 구덩이는 너무 깊어. 차라리 가만이 누어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구덩이 밖에 있는 개국리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덩이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뛰어 나오려고 노력하면 할 수록 밖에 있는 개구리들은 더 큰 소리를 “쓸데 없는 짓 하지말고 가만히 앉아서 죽어바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덩이 안에 있던 개국리 중 한 마리는 정말 희망이 없는 줄로 알고 땅에 앉아서 더 이상의 노력도 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한 마리의 개구리는 계속 뛰고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밖으로 뛰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개구리들은 뛰어나온 개구리가 비상한 개구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뛰어 나온 개구리는 귀먹어리 개구리이었습니다. “쓸데 없는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죽어벼려”하고 외쳐 대는  구덩이 밖의 개구리들이 자기에게 더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줄로 알았고 그리하여 더욱 노력을 해서 살아 나왔다는 우화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좋은 소문은 별로 널리 또는 빨리 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소문은 진위를 따질 필요도 없이 급속도로 전파됩니다. 그런 소문이 시작된 대로 만 전파되어도 피해가 적을 텐데 부정적인 소문은 입을 거치면서 점점 과장되고 침소봉대 되어 그 소문이 끼치는 피해가 커지는것 같습니다. 아무런 악의가 없이 친구지간에 한 말이 왜곡되거나 비틀어진 해석을 거치면서 우정을 해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험담이나 제 3자에 관한 해로운 소문을 접하면 못들은 척하여 귀먹어리 행세를 하면 마음도 편하고 밤에 잠도 잘 잘수가 있을 것입니다.


애청자들께서는 아끼오 모리다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그가 소니사를 창업하고 나서 미국의 벨랩 (Bell Lab)이 개발한 트랜지스타 반도체의 특허를 샀었습니다. 그는 트랜지스터 반도체를 사용하여 휴대용 소형 래디오를 개발하여 시판하려고 했습니다. 그 제안을 듣고 모든 전문가들과 측근 인사들은 모리다씨를 말렸습니다. 대형 스테레오 시대에 누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소형 래디오를 사겠느냐고 말하면서 그를 작극 말렸던 것입니다. 트랜지스타 래디오를 개발하고 시판하여 큰 성공을 걷운 후에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트랜지스타 래디오를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소니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아끼오 모리다씨는 귀먹어리 개국리가 되어 소니사를 이르켜 세운 것입니다. 때로는 못들은 척, 못 본척하는 것이 상책일 수도 있습니다.  끝

